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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자담배의 위험성
  가. 궐련형 전자담배(가열담배): 담배잎을 태우는 것이 아닌 가열하여 피우는 원리 ex)릴, 아이코스 
  나. 액상형 전자담배: 액상을 기화시켜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담배

2. 전자담배에 대한 오해
  가. 오해 1위. 전자담배는 금연 치료제다?
   ⚫ 전자담배는 1회 이용 시 정해진 니코틴 흡연량이 없어 니코틴 흡수량을 가늠하기 어렵다.
   ⚫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를 이중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니코틴이 과다 흡수되어 오히려 니코틴
      중독을 악화시킬 수 있다.
  나. 오해 2위. 전자담배는 안전한 담배다?
   ⚫ 전자담배에는 아세트알데히드와 포름알데히트 외에도 다양한 1급 발암물질과 독성화학물질이 검출
   ⚫ 전자담배의 연기도 유해성분이 다수 검출되었기 때문에 사용자뿐만 아니라 주변인의 건강에도  
      잠재적인 위험이 됨. 
   ⚫ 제도화되지 않은 액상 제조 과정에서 ‘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’의 경우처럼 액체를 기화해서 흡입하는 과정에서
      어떤 유해 성분에 노출될지 모르기 때문에, 경우에 따라서 연초 담배보다 유해할 수 있음.
  다. 오해 3위. 전자담배(니코틴 함유)는 금연구역에서 피워도 된다?
   ⚫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서 규정된 담배는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할 경우 과태료 부과
   ⚫ 전자식 흡연 욕구저하제(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액상)은 아직 담배로 분류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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